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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가단525088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부가적인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을 제4, 5,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에서의 2020. 7. 31.자 사실조회회신을 종합하여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9. 3. 13. 이후 매매계약서를 반환받을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1)

2) 원고는 매수인을 K으로 하는 2019. 4. 3.자 부동산(상가)매매계약서(매매대금 32억 원,

잔금지급일 2019. 5. 31.), 매수인을 본인으로 하는 2019. 4. 3.자

부동산(상가)매매계약서(매매대금 36억 원, 잔금지급일 2019. 5. 31.)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감정평가사에게 담보대출 가능금액 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 B은 2019. 4. 10. 위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2)

원고 측(J)은 2019. 5. 3.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상가)매매계약서를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였다.3) 3) 피고들은 2019. 5. 22. 원고 및 K에게 임의로 작성한 부동산(상가)매매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피고들의 입회하에 작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4) 4) 원고는 자신의 신용이 부족하자 ㈜L 명의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I조합에

대출을 타진하였고, I조합는 M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31억 9,200만 원을 토대로 2019. 5. 29.

24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5) 원고 측(성명불상의 법무사)은 2019. 5. 30. 피고 B에게 2019. 5. 31. 기준 H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알려달라고 하였다.5) 6) 원고 측(J)은 2019. 5. 30. 피고 B에게 사우나영업장 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은 다소 난색을



표시하였다.6)

7) 원고 측(J의 지인)은 2019. 6. 3. 피고 B에게 사우나영업장의 새 임차인 일부에게서

보증금(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그에 해당하는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7)

그러나 피고 B은 이에 난색을 표시하고 피고 C이 매매의사를 철회하였으니 매매대금이 준비되면

연락해 달라고 하였다.8) 8) 원고 측(J)은 2019. 6. 4. 피고 B에게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양도소득세가 실제 그보다 적게 부과될 경우에 피고 측에서

그 차액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정증서가 작성될 경우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매매의사 철회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다.9)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이 2019. 3. 14.경 해제된 후 원고에게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결국 원고가 잔금을 조달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 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노태헌, 판사 김창현

1) 2019. 6. 3. J의 지인 ↔ B(을 제15호증 ; 37쪽)

B : …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 반씩 해 가지고 하는 거지 … 그래도 전에 한번

계약을 했었던 사이니까 이 정도 반씩, 반씩 양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2) 2019. 4. 10. 감정평가사 ↔ B(을 제15호증 ; 21~22쪽)

B : … 아까 그 내역을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는데 … 그래서 그거 사진으로 일단 보내 드릴게요

3) 2019. 5. 3. J ↔ B(을 제15호증 ; 22~23쪽)



J : … 제가 계약서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 5월 31일자로 해 놨거든요, 잔금을 … 혹시라도 전화

오면은 맞다고 해 주시면 되고 … 10일날 10시에 봬요

4) 2019. 5. 22. J ↔ B(을 제15호증 ; 23~24쪽)

B : … 지금 보내신 거 봤는데 … 계약서는 저희랑 직접 체결을 해야죠 … 그거는 지금 이렇게 임의로

쓰시면 안되고

J : … 그건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5) 2019. 5. 30. J 측 법무사 ↔ B(을 제15호증 ; 25~27쪽)

법무사 : … 대출 건 … 원금하고 이자하고 내일자로 알아봐 달라고 저는 부탁드린 법무사

사무실이에요 … 저희는 매수인 쪽 L … 대출받은 I조합라고 있어요

6) 2019. 5. 30. J ↔ B(을 제11호증 ; 6~8쪽)

J : … 지금 은행에서 나와 본다고 아까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세입자들 현황을 알아보려 … 내가 돈

2억을 드릴 테니까 용역을 빼고 문을 닫으세요 … 대신 우리가 저희가 계약 쓰면서 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쓰면서 2억을 드릴 테니까 보증금 다 빼주시고 문을 닫으라니까요

B : … 사업자등록 신청해 놓은 거는 7층 하나밖에 없어요, 없고. 나머지는 등록을 안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이 용역을 그냥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나요

7) 2019. 6. 3. J 지인 ↔ B(을 제15호증 ; 제32~38쪽)

J 지인 : … 우리가 용역 몇 가지를 못 받은 게 있다고, 그게 시간이 안 맞을 거 같아요 … 그것만 좀

조절을 해 주시라니까 … 양도소득세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게 저기가 됐어요 … 먼저 양도소득세를

현찰로 드릴 테니까 용역 받는 거를 조금 … 일주일 안에 맞출 거 아니에요 … 등기이전이 되면은 그때

좀 받아 가시면 어떻게냐 이거지, 좀 봐 달라는 거지 그때까지는 … 그냥 남탕 전체를 다 계약하기

전에 사모님한테 써 주고 우리가 받으면 그 돈을 다 드리고 우리 계약서를 회수하면 되잖아요



8) 2019. 6. 3. J 지인 ↔ B(을 제11호증 ; 9쪽)(을 제15호증 ; 33~39쪽)

B : … 더 맞춰보세요, 맞춰보시고 맞춰지시면 연락주세요 … 아버지가 매물 싹 거둬들이고 당분간 안

판다고 싹 다 거둬들일 거라 그랬거든요 … 저는 이제 사장님하고 여태까지 만나온 게 있으니까

다음에 사장님이 혹시 준비가 되시면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거저거 다 참고해서 할게요

9) 2019. 6. 4. J, N ↔ B(을 제11호증 ; 10~13쪽)

J : 본사에서 못 매기니까 돈을 주되 공증을 서 달라 그러더라고, 안 나오면 되받는 걸로 하고 … 1억

2천 돈을 주고, 드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양도세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N : … 그 당시에 사모님이 만약에 이게 다 안 나오고 그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다시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 지난주에는 9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1억 2천도 얘기를 하시니까 …

사모님에 얘기하실 때 이게 만약에 그만큼이 안 나오고 차액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이 부분은 공증을 서 달라는 … 잔금과 양도세 부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잔금하고

양도세 부분의 공증을 서 주세요, 그러면 계약을 하겠습니다

B : … 더 이상은 저도 이제 안 되겠다고 말씀드렸다고요 … 저는 지금 J 사장님을 배려해 가지고

여태까지 얘기를 해왔거든요 … 안 판다고 다 매물 거둬들였다고 제가 J 사장님한테도 그런


